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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연간 성장, 이미 원전 넘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택적 통계 인용과 왜곡 멈춰야 

 어제(6월 28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태양광 확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와 일자리는 도리어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 제출자료를 임의로 해

석해 태양광, 풍력의 고용, 매출,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는‘제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별 업체수, 고용, 매출, 투자에 

대한 통계이며 서비스업(건설‧시공 등)에 대한 자료는 제외된 통계’라고 명확히 기재

되어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 매출과 종사

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원전산업을 이미 넘어섰다.(#.첨부 참

고) 원전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을 비교하면서 원전은 산업 전반의 매출액, 고용인원수

치를 인용하고, 재생에너지는 산업 일부분인 제조업 수치를 인용해 비교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태양광 확대에서 저가 중국제품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라는 산업부 자료를 토대로 과

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사실을 재

차 지적하게 되는 것에 지칠 지경이다. 더구나 태양광 확대로 중국업체들만 수혜를 누

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풍력발전시설 현황을 첨부했

다. 

 인용한 풍력 발전시설의 국산 터빈 비중이 낮다는 지적 또한 부적절하다. 국산터빈 

시설용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윤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산 터빈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누린다는 주장도 억지

다. 국산 풍력 기자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만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열리면서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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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하부체, 타워, 전선 등에 국내 업체들이 수주한 사업규모는 약 3조원 규모에 달한

다. 

 윤 의원이 인용한 풍력 발전시설 터빈 비중을 보면 급격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산이 아닌 덴마크산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목잡기로 일관

해온 것이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해석과 비교 측면에서 아쉬우나, “국내 신재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미

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결론내린 윤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재생에너

지산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로서 적극적인 육성과 정책 추진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인용 통계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등에 대해 불필요한 발

목잡기로 일관해온 국민의힘에서 재생에너지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모두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를 위해 뜻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 

 

2021. 6. 29.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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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재생에너지 산업규모‧종사자 수 – 산업부 제출자료]

□ 재생에너지 산업(매출액)규모(잠정)

(단위: 억원)

구분 발전매출
제조

건설 서비스
(신재생)

합계
내수 수출

재생
에너지
(폐기물 
포함)

‘17 35,508 38,734 39,589 29,120 3,570 146,521

‘18 42,972 41,308 35,120 37,563 5,555 162,518

‘19 46,209 39,726 33,940 41,897 5,096 166,868

 * 출처: (발전매출) 전력거래금액(한전 PPA 포함)+REC 금액
        (제조)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공단)
        (건설, 서비스) 정책연구(에공단), 다만 일부 에너지원별 구분이 불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매출 활

용, 잠정치로 수치 변경될 수 있음
 * ‘20년은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21년말 공개예정)

□ 재생에너지 종사자수(잠정)

(단위: 명)

구분 발전업 제조 건설
서비스
(신재생)

합계

재생
에너지
(폐기물 

포함)

‘17 31,371 13,651 15,035 4,837 64,894

‘18 40,316 13,003 15,584 2,953 71,856

‘19 56,659 11,663 20,219 3,401 91,942

 * 출처: (제조)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공단)
        (발전업, 건설, 서비스) 정책연구 및 자체 분석(에공단), 다만 일부 에너지원별 구분이 불가하여 신

재생에너지 매출 활용, 잠정치로 수치 변경될 수 있음
 * ‘20년은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21년말 공개예정)


